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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납세자 가족들에게 세금크레딧

을 주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을 감면

해주는 감세안이 무려 2년만에 최종 타결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감세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도 회기연도부터 주내 납세자들에 5

억6천1백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

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10억 2천만달러에 달하는 감면

을 제공한다. 

이번 법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사추

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싼 생활비 어려

움을 덜어주는 한편, 점차 늘고 있는 타주 이

주를 막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감세안이다.

무려 2년간의 밀실협의와

부양가족당 $310 세금
크레딧, 주 의회 마침내
10억달러 감세안 타결

▶▶7면으로 계속

신축 그린라인 연장선, 1년도 안돼 걷는 속도로 운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첨

단산업의 선구적 도시인 보스톤의 전철이 신

축한지 1년도 안돼 철로 곳곳에 문제가 발생

해 충격이다. 

신축 그린라인 구간은 유니온 스퀘어까지

2022년 3월에 개통했으며 메드포드까지의 구

간은 지난해 12월에 개통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달간 선로 결함 수리를 위해 운행을 전면

중단했었으며 약 1마일에 달하는 구간에서 시

속 3마일로 운행,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운

행하고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MBTA가 보여주는 일련

의 문제점에 더해 이번 신규 전철구간의 결함

은 교통공사의 허술한 운영을 극단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

MBTA 조 페사투로 ▶▶7면으로 계속

서행구간(Slow zone) 수리공사 할수록 더 늘어나는 기현상 
안전 점검 부서 경험과 훈련 부족, 결함 측정 결과도 못읽어

2022년 3월 21일 그린라인 유니온스퀘어 연장선의 개통을 축하는 자리에서 찰리 베이커 주지사를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요 정치인들이 리본을 자르고 있다. 12월에는 텁스대 메드포드 연장선이 개통
됐다

September 29 2023

하원 27일, 상원 28일 표결, 주지사 서명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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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21기 상견례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은의 평

통간사, 편집부 = 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문수)는 지

난 9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보스턴 한인교회 ECC Chapel

에서 21기 자문위원 상견례를 개최

했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

안 보스턴 협의회를 발전시켜온 평

통 선배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21

기는 한인사회 속에서 보람된 시간

을 함께 하며 자랑스러운 평통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특히 “글로

벌 인재 네트워크를 위한 보스턴 Big

Tent를 개최 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며 소통의 부재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는 즐거운 평통, 함께 하고 싶

은 평통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순복 부총영사는 “21기에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들로 구

성됨이 기쁘다”고 밝히며 “네트

워크를 잘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한

국문화를 잘 소개하길 바라고 공관

에서 잘 서포트 하겠다”고 격려의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참석한 40여명의 자문위원

소개가 있었고 올해 신입 위원으로

위촉된 정문철 박사는 “평통 위원

으로서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순용 (보스턴 한미노인회

장)위원은 “자랑스러운 보스턴 협

의회로 발전 되길 바란다” 라고 하

였다.

한문수 회장은 민주평통을 소개

한 후 협의회 각 분과 임원선임안, 사

업계획안을보고하고 승인 받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은희 간사는 “

오는 10월 19일 있을 출범식 진행 준

비 상황을 설명하고 출범식은 의장

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위촉

장을 받으며 자문위원으로서 공식

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자문위원 모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동포

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인재 네

트워크 강화를 위해 과학, 기술, 문화

,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

정을 받고 있는 글로벌 한인 인재들

로 구성되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10월 16

일 캐슬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백일

장 및 사생대회) 참가자를 선착순

으로 모집한다. 

이번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11시부터 시작

해 1시 30분에 시상까지 마친다.

주최 측은 예년의 경우 어린이들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 했던 것을 고려해서

일찍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행사 당일

공지한다. 대상은 $300의 상금, 우

수상 2명에게는$50의 상금, 장려

상 3명에게는 $25의 상금이 수여

된다 

참가자들은 개인 의자 또는 돗

자리 등 그림을 그리기나 글짓기

하기에 편한 도구를 준비하면 된

다. 필요한 나머지 모든 재료는 한

인회에서 준비해 배포한다. 

글짓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1쪽

, 고교생은 2쪽 분량이어야 한다.

그림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글짓기의 경우 장

승모 BC 커뮤니케이션 교수, 미

국인 영어전공 작가인 Jenn, 그리

고 MIT 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기대회는 오애련 한인

회 이사(호기심 데이케어 원장)

와 권정철 미술학원 원장이 심사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 케이페스티벌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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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인 1백50만명 10년새
6% 증가에 그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1,508,575명으로 지난 2010년 1,423,784

명에 비해 6% 증가했다. 

2020년 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미

국내 아시안 중 인도계 미국인은 무

려 50%가 증가해 4백 39만여명으로

중국계를 추월해 미국내 아시안계

중 인구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계도

만만치 않은 31.6%가 증가해 4백12

만여명의 인구를 기록했지만 인도

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내 아시안 인구의 3위는 필리

핀계 아시안으로 307만여명이 미국

에 거주했다. 필리핀계는 지난 10년

간 20%가 증가했다. 4위는 베트남계

로 10년새 26%가 증가한 195만여명

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

다. 

5위는 한국이 차지했으며 6위는

일본으로 2020년 3.2%가 감소한 74

만여명이 거주했다. 급격한 인구 감

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증가세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한인들의 미국내 집중 거주지역

을 살펴보면, 전체 한인의 28.3%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다. 그 다음

은 뉴욕 8.1%, 텍사스 5.9%, 뉴저지

5.5%, 워싱턴 5.1% 순이었다.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가장 많이 거주했고 그 다음이

뉴욕 순이었다.  

hsb@bostonkorea.com

니치 선정, 매사추세츠 최고 공립고교 상위 25개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교육 플랫폼인 니치

(Niche)가 2024년 미국내 우수 공

립학교 순위를 발표했다. 매사추

세츠에서는 우스터의 아카데미포

매스앤사이언스(전국 3위), 렉싱

턴 고교(87위), 웨스턴 고교(97위)

3개교가 상위 100위에 포함됐다. 

올해로 9년째 최우수고교를 선

정하고 있는 니치는 시험성적과,

학업성취도에만 집중해서 선정하

는 다른 학교 순위와 달리 학생, 졸

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평가 그

리고 미 교육부의 교사, 교육재원,

교육시설 등의 평가 등을 더해 선

정했다고 밝혔다. 

니치는 위의 평가기준을 통해

미국내 94,058개 공립고등학교와

30809개의 사립학교 그리고 12,192

개의 학군의 데이터를 집계해 순

위를 정했다. 

니치는 학교순위 선정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학교와 타운 등에 대

한 양적, 질적 평가를 통해 가치 있

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얼마전 미국 고교의 순

위를 선정, 발표했던 언론사 유에

스뉴스는 총 2만5천여 고등학교를

AP, IB 시험 성적을 통한 대학준

비도, 각주별 학력평가 졸업후 합

격 성취도, 주별학력평가 성적, 흑

인∙라티노∙저소득층 성적, 대학커

리큘럼채택정도, 졸업율, 6개 항목

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니치가 선정한 매사추세

츠 탑 25개 우수 고등학교다. 

1. MA Academy For Math & Sci-

ences, Worcester

2. Lexington High School

3. Weston High School

4. Boston Latin School

5. Brookline High School

6. Newton North High School

7. Belmont High School

8. Hopkinton High School

9. Newton South High School

10. Wellesley High School

11. Sharon High School

12. Westborough High School

13. Wayland High School

14.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15. Lincoln-Sudbury Regional

High School

16. Concord-Carlisle High School

17. Westford Academy

18. Winchester High School

19.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20.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21. Needham High School

22. Cambridge Rindge & Latin

School

23.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24. Westwood High School

25. Shrewsbury High School

hsb@bostonkorea.com

아시안계 중 중국계는 31.6% 증가 4백12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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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 밴드 음악 풍성한 서머빌 홍크페스티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전역에서 언더그라운드

밴드들과 풀뿌리 사회운동단체들이

모 여  축 제 를  벌 이 는  서 머 빌

(Somerville) 홍크 페스티벌(Honk

Festival)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

린다. 

15개의 언더그라운드 밴드들과 30

여개의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들, 그

리고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

진 이 축제는 올해로 17년째를 맞게

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여

러 가지 공연과 행사들을 서머빌 곳

곳에서 벌어진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Honk Festival 퍼레이드이다. 10월

8일 오후 12시 텁스대학(Tufts Uni-

versity)이 위치한 데이비스 스퀘어

(Davis Sq)에서 시작하여 하버드 스

퀘어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에는

경제정의, 환경보호, 세계평화, 인종

차별 등 다양한 진보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지역 사회 단체, 예술가, 활동

가들이 퍼레이드에 합류한다. 

이 퍼레이드는 서머빌과 케임브

리지, 보스톤 기반 자발적 풀뿌리 사

회단체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목소

리를 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클레즈머(동유럽 유대인 전

통 음악), 아프로비트, 힙합, 그리고

뉴올린스의 다양한 음악을 카니발

과 마스그라스의 정신과 접목시켜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 밴드들도 참

여한다.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이 무료로 공연하는 이 밴드

들은 '공적 공간'을 되찾기 위한 참여

의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비스 스퀘어에 위치한 한인

교회 디딤돌 교회(www.step-

stonechurch.com)는 매해 홍크 페스

티발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일요일

에 쿠키와 음료수 등을 팔아 사회 정

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해

왔었다.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각 타

운에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 자금이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보스톤은 진보 운동과 활동적인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소개한 디딤돌 교회 이

화정 전도사는 “미국의 다양한 사

회, 정치적 문제에 보스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진보적인 사고와 활동

의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이번

홍크 페스티발 퍼레이드를 보면서

그 진수을 맛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자 세 한  정 보  :

https://honkfest.org/2023-festival/

파워볼 잭팟 9억3천만달러, 30일 추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0일 추첨하는 파워볼 잭

팟이 9억 2천5백만달러로 치솟았

다. 

최근들어 파워볼과 매가밀리

언스 잭팟이 10억달러를 넘어가

는 경향을 반영하듯 이번 잭팟도

1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27일

추첨번호는 1,7,46,47,63이었고 파

워볼은 7번이었다. 

파워볼은 지난 7월 19일 이래 30

번의 추첨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파워볼의 당첨 확률은 메

가밀리언스보다는 약간 높은 2억

9천220만분의 1이다. 2불짜리 한

장을 사든, 2백불을 들여 사든 확

률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

기다. 다만 적어도 한 장은 있어야

당첨확율이 그나마 존재한다. 

사상 최대 잭팟은 20억4천만달

러로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당첨됐다. 

8억5천만달러 당첨금을 일시불

지급으로 선택할 경우 약 4억3천2

백만달러에 달한다. 이후 연방 및

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파워볼

에는 45개주 그리고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미 버진아일랜드

가 참여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디딤돌 교회 쿠키와 음료 판매 수익으로 매사추세츠 난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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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미예술협회 전시회, 이종국 작가 초대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

원기자 = 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

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연례 미술전시회가 오는 10월 7일(토

)부터 22일(일)까지 렉싱턴에 위치

한 렉싱턴 아츠 앤 크래프트 소사이

어티(Lexington Arts & Crafts So-

ciety)에서 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한지 공예가인 이

종국 작가를 초대하여 “종이 뜨기,

씨앗 뿌리기, 환경 고려하기(Mak-

ing Paper, Sowing Seeds, Consid-

ering Environment)”라는 제목으

로 그의 작품을 선보인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마불 갤러리

의 대표인 이종국 작가는 직접 키운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어 공예품을

제작하는 자연예술가이다. 또한 대

나무와 갈대와 같은 다른 자연 소재

들을 활용하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한지로 유명했던 청주 벌랏마

을이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와 산

업 발전으로 인해 한지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면서 그 전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가가 그곳에 이사 오

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작가가 한지에 빠져든 이유는 한

지를 만드는 과정과 한지 자체가 자

연을 닮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물체

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을 그것과 함께 보내며, 그것을 관찰

하고, 천천히 그것에 몰입해야 한다

고 믿는다. 다시 말해, 나무를 키우고

껍질을 벗기고 불려서 한지를 만드

는 과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의 공생을 의미한다.

이종국 작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

연 자원을 어떻게 예술 작품과 상품

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한다. 작가는 계절별로 수집할 수 있

는 재료의 특성과 사용 가능성을 고

려하여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하며,

자연스럽게 다시 자연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작 접근법

은 현재의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의

응답이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직접 만든 한

지에 그린 그림, 병풍 및 다양한 재료

로 만든 소형 수제 3D 작품들과 두

명의 다른 예술가와 협력한 야외 설

치 작품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무료

이며, 10월 7일(토) 오후 3시-5시에

리셉션이 있다.  

<전시회 정보>

제10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전시

회

이종국 작가 한지 작품전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

ton, MA 02421)

전시 기간: 10월 7일(토) - 10월 22

일(일)

운영 시간: 월요일 휴관,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관련 행사>

10월 5일(목): 아티스트 토크 (오

후 7시 30분, Lexington Arts &

Crafts)

10월 6일(금): 한지 부채 만들기 워

크숍(오후 1시 30분-4시, Lexington

Arts & Crafts, 등록 필요)

10월 7일(토): 한지 나비와 브로치

만들기 - 어린이 워크숍(오전 10시-

낮12시, Concord Free Library, 등록

필요)

10월 7일(토): 리셉션 (오후 3시-5

시, Lexington Arts & Crafts)  

브루크라인에서 승용차가
그린라인 전철 들이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한 승용차가 25일

밤 MBTA 그린라인 전철을

들이받아 MBTA 그린 C라인

전철이 셔틀버스로 대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용차는 빨간불인 상태

임에도 그린라인 전철이 진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좌

회전을 시도해 전철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목

과 허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

다. 

사고 후 전철을 이용하는 승

객들은 약 25분이나 지연되는

혼란을 겪었다. 승객들은 저

녁 7시께부터 밤 9시 30분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했다. 

이 승용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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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최대 규모의 한국

학교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

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가 23

일 개학식을 갖고 2023학년도 가을

학기를 시작했다. 신임 김재휘 총

영사는 개교 48년째를 맞는 학교

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학교 관

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현아 리더교사의 사회, 최서

경 차세대 교사의 통역으로 진행

된 개학식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국가제창팀(지도 양수연 리더)과

현악팀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남일 교장과 양원미 학부모회장

은 환영사를 통해 “긴 여름 방학

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학생, 학부

모님, 선생님들과 특별히 김재휘

총영사 부부, 린다 챔피언 시민협

회 부회장,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 등 대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

게 생각하며 이번 학년에도 열심

히 공부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

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학교를 방문한 김재휘 총영사는

“새학년을 시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및

선생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린다.”

고 말하고 “특히 주말임에도 불

구하고 자녀들을 한국학교에 데려

오신 부모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한국학교는 자녀분들께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또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가 학교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50년동안 성공적으로 잘 운

영되고 있는 것은 학부형 여러분

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

다. 

김 총영사는 “48개 학급의 선

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힘든

일이 많으실텐데 총영사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인 한글반에 등록한 한인 2세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저는 시

민협회 부회장이지만 또한 오늘부

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성인반

학생”이라며 ‘가나다라마바사

’를 큰 소리로 외워 큰 박수를 받

았다. 그는 또 “오늘 개회식에 김

재휘 총영사께서 와 계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 장차 총영사, 주의

회 의원과 연방의원이 나올 것이

며 더 나아가 첫 번째 한국계 미국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믿으니 우

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자”며 축

하인사를 전하자 참가자 모두 박

수로 화답했다. 

재학생들은 ‘우리가 지켜야할

10가지 수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며 개학식을 마쳤다.

김재휘 총영사는 개학식 참석에

앞서 미술반과 서예반의 작품전시

회 관람 후 학생들의 수업도 둘러

본 후 학부모회 대표들과 동포 2세

교육을 위한 의견을 듣고 총영사

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담소

를 나누었다.

개학 첫날 학부모들은 학급 교

실 유리창을 통해 어린 자녀의 교

실에서의 모습 담기에 여념이 없

는 모습이었다. 기초-1과정에 입

학한 한 신입생 학부모도 “첫 아

이이고 학교는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친구

도 사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

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

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

비반 및 1-2과정 (리더 김희현 교

사), 기초3-4과정 (리더 이성희 교

사), 초급1~3과정 (리더 주민정 교

사), 중급1~3과정 (리더 김소희 교

사), 고급1~3과정 (리더 류민희 교

사), 세종1~6과정 & 성인1~2반(리

더 박춘아 교사), 작문교육1~4부(

리더 이정설 교사), 문화교육부(리

더 양수연 교사) 8개 교육과정과

보조교사회 및 교지편집부(리더

박현아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남일 교장은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들의 재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부

모 대상 교양강좌들과 서예반, 생

활영어반 등으로 앞으로도 더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

할 계획이다. 

48년의 긴 역사와 전통의 뉴잉

글랜드 한국학교는 10월 28일부터

2주간 개최되는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이어서 11월 중순에는 한글

동화구연 & 동시암송대회, 12월

말에는 제 22회 '꿈을 그린 노래대

회'를 개최한다. 

한글교육과 다양한 문화-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글교육부문은 물론

미술 및 음악교육 교사를 지원한

한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링크(https://forms.gle/9iriTX-

hQfvuD49vy6), 학교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orean-

school.ne@gmail.com로 연락하

면 되고 자세한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방

문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학식 개최
김 총영사 방문, 학부모와 교사에게 감사전해

김재휘 총영사가 23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시민협회 부회장이자 성인반 학생으로 등록한 린다 챔피언

기초 2 거북이반 수업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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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그린라인 연장선, 1년도 안돼 걷는 속도로 운행

(현재 영업중)

논쟁을 거쳐 마침내 공개된 것이다 

하원은 이번 최종합의안을 수요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상원은 목요일 표결한다. 이후

모라힐리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모라 힐리 주

지사는 이번 감세안을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의회의 타결을 이끌었기에 법안에 서명해 법

제화 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의회는 유산

세의 한도를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끌어

올렸다. 미국내에서는 12개 주만 유산세를 부

과하고 있으며 오레곤주와 매사추세츠 주만 1

백만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또

2백만 달러가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이 아닌 전

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절벽효

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크레딧을 제공

한다. 

또한 시니어들 중 렌트를 하거나 집을 소유

한 경우 세금 크레딧을 $1,200에서 $2,400로 증

액했다. 또한 렌트 생활자들의 세액감면 금액

을 현재 $3,000에서 $4,000로 올렸다. 더불어 저

소득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크레딧

(EITC) 금액도 연방 크레딧의 30%에서 40%

로 증액했다. 

또한 의회는 자녀 및 부양가족 크레딧을 만

들어 자녀와 부양가족수에 상관없이 첫해 부

양가족당 $310씩 크레딧을 지급하며 2년째부

터는 $440로 인상한다. 이 같은 부양가족 크레

딧은 미국내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상원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저소득 주택개

발인센티브프로그램의 크레딧 한도를 현재 $1

천만달러에서 $5천7백만달러로 올렸다. 

또한 보유기간 1년 이내에 사고파는 주식, 부

동산 등에 부과하는 단기 자본소득세의 세율

을 현행 12%에서 8.5%로 낮췄다. 당초 하원은

5%를 제안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

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혼한 부부는 매사추세츠

세금보고시 부부가 같이 공동(joint)으로 신고

하도록 했다. 이는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해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백

만장자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감세안의 통과가 지연된 것과 관련 캐런 스

필카 상원의장은 지금껏 “언제 감세안이 통

과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가능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

대로 된 법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힐리 주지사는 상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하고 “주지사 선

거 공약이 감세안이었다”고 말하고 “임기

초부터 약속했는데 9개월 후에 마침내 포괄적

인 감세안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다만 고소득자의 타주 이주를 막고 친 기업

환경 조성을 바랬던 재개는 이번 감세가 불충

분하다는 입장이며, 반면 더많은 저소득자 세

금 크레딧을 바랬던 진보측도 저소득 감세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부양가족당 $310 세금크레딧, 주 의회 마침내 10억달러 감세안 타결(Joe Pesaturo) 대변인은 새로운 서행구간

(slow zone)은 메드포드 노선에 11개가 있

으며 유니온스퀘어 노선은에는 3개가 있다

고 밝혔다. T는 최근 선로 검사 과정에서

많은 곳에서 선로가 너무 가깝게 근접해 있

는 것을 발견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

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구간

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면 탈선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

서 일반적으로 선로는 닳아서 노후하면 너

무 벌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좁아지지는 않

는다고 전했다. 

뉴욕 소재의 열차선로사고재구성 전문

회사인 아이언우드 테크놀리지의 전문가

로버트 할스테드씨는 선로가 좁은 것은 40

년 경력상 아주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메드포드 선로는 처음

개통 당시부터 조금 좁다고 여겨졌지만 이

로 인해 열차속도를 아주 줄여야 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T측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를

파악하는 안전 기하학적구조 스캔을 3월에

실시했을 때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지

만 6월에 실시했을 때 결함이 발견됐다. 9

월달 실시된 스캔에서는 메드포드 노선과

유니온스퀘어 노선에서 더 많은 결함이 발

견됐다. 

그린라인 연장선 새노선 구간은 지난 6

월 주말마다 노선 수리를 위해 운행을 중단

했었으나 현재는 더 많은 문제점만 발견된

상태다. 리치미어에서 메드포드 텁스대까

지의 구간은 한달 전보다 10분이 더 오래걸

리고 있다. 

T측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맥그레스 하

이웨이 교각 수리를 위해 닫는 기간 동안 3

개의 서행구간을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현재 메드포드 노선의 11군데 서행구간

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그럼에도 지금껏 MBTA는 서행구간을

빠르게 제거하기 보다는 점차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린라인 전체 구간 중에서 T는

18개의 서행구간을 늘렸으며 과거 서행구

간 중 한 곳만 수리를 마쳤다. 

외부 전문가들은 T에서 지하철 하부구

조의 결함을 점검하는 유지보수부서 근로

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사항을 이해하지 못

하거나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이로 인해 아주 위험함 문제를 놓

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보수부서 근로

자들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훈련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 

유지보수부서의 직원들은 2022년 하반

기, 2023년 1사분기에 실시됐던 안전 기하

학적구조 스캔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읽지 못했었던 것을 전문가

들은 발견했다. 스캔에서 발견됐던 이들 결

함은 바로 수리에 들어가거나 수리 시까지

서행구간으로 지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1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사진 왼쪽부터 2번째)이 말을 건네고있다. 좌측부터 모라 힐리 주지사, 스필카 상원의장,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 데브라 골드버그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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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SAT가 미국 대학 입시에 가져올 새로운 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5명의 청소년들이 21

일 밤 11시께 레드라인 다운타운

크로싱역에서 아시안계 여성과

남성을 괴롭히고 승객들에게 금

품을 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MBTA 경찰 리차드 설리번

경찰서장은 애시몬트행 레드라

인 열차에서 밤 10시 45분 청소년

들이 행패를 부렸다고 발표했다

. 괴롭힘을 당한 아시안계 여성

은 25세였으며 남성은 약 55세에

서 60세 정도였다고 설리번 서장

은 밝혔다. 

한 목격자는 이 청소년들이 아

시안 여성에게 접근해 아시안이

라고 놀렸으며 그 여성의 출신국

을 두고 비난을 퍼부었다고 말했

다. 또한 아시안 액센트를 흉내

내기도 했다. 일부 승객들에는

금품을 강탈하겠다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철의 다른 곳에 승차

한 아시안 남성에게도 출신국가

를 비하하는 욕설을 퍼부었으며

전철의 유리창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

설리번 서장은 난동을 부린 청

소년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

만 15- 17세 정도의 청소년들이

며 형사들이 이들의 신원을 파악

해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서장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청소년들

을 모두 체포할 것이며 달게 처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서장은 또 서폭카운티 지검 케

빈 헤이든 지검장과 상의해 이들

을 혐오 범죄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에서 보고된 아시안 증오 범죄는

300% 이상 증가했다. 보스톤 지

역에서는 그동안 아시안을 표적

으로 한 범죄는 한동안 발생하지

않아왔기에 이번 사건은 적지 않

은 충격을 주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청소년들 레드라인서 아시안계 여성과
남성 괴롭혀, 승객들 협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문서연

인턴 기자 =  올해 10월부터 미국에

서는 디지털 PSAT 시험이 시행된다

. 내년 3월부터 실시될 SAT의 디지

털 시험 전환을 앞두고 처음 치러지

는 시험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22년 칼리지보드는 2024년

3월부터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

환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럼에

도 처음으로 치러지는 디지털 PSAT

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우려를 표하

고 있다. 시험을 치르는 방식뿐만 아

니라 시험문제 출제 방식도 컴퓨터

시험에 맞춰 변화해 미리 준비할 기

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종이 시험을 유지해오던

SAT가 디지털을 선택한 것은 당연

한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춘 것으

로 보인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디지

털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SAT만 예외가 될 순 없다

는 것이다. ACT는 지난 2016년부터

디지털 시험을 제공해왔던 것에 비

하면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칼리지보드는 오랫동안 유지해왔

던 종이시험 SAT를 포기하고 디지

털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유

연성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디지

털 SAT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험

을 보는 것을 더욱 쉽게 하고, 저소득

층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다. 

칼리지보드는 굳이 정해진 시험

날짜에 시험장을 찾을 필요 없이 향

후 디지털화 된 시험방식으로 주, 학

군, 학교별로 각자 사정에 맞게

“SAT School Day”를 선택해 시

험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층 학생들의 SAT에 대한 참여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디지털 PSAT는 과거처럼 거

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다

만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이나 학교

에서 제공한 크롬북을 통해 시험을

본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들은 시험

전 각자의 기기에 Bluebook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디

지털 SAT 시험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을 막아준다.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

는 것에 대한 미국 고등학생들의 의

견은 분분하다. 리딩 영역의 지문이

이전의 페이퍼 SAT보다 확연히 짧

아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 쉬울 것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수학 영역에서는 모든 문

제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전보다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험 결과를 며칠 내에 받을 수 있

도록 바뀐 것 또한 학생들에게는 좋

은 소식이다. 이전 페이퍼 SAT는 시

험 결과를 몇 주가 지나서야 알 수 있

었기에 재시험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SAT는 며칠

내로 퍼센타일과 등수를 포함한 상

세한 분석 자료와 함께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반가워 하는 학생들이

많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개인이 가져온 기기로 시험을 보는

만큼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

다는 걱정이다. 인터넷 연결이나 기

기의 충전여부에 따라 개인의 시험

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종이 SAT문제를 대

비해 준비를 해왔던 최상위권 학생

들의 경우 SAT의 디지털 전환에 당

황스럽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칼

리지보드가 2022년 시험방식의 전환

을 발표한 후부터 올해 10월 디지털

PSAT를 시행할 때까지 디지털

SAT를 준비할 명확한 방법을 제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SAT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다면

당장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11학

년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에 다가올 첫 PSAT 시험이 앞으로

의 디지털 SAT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깨뜨린 레드라인 지하철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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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선선해진 날씨 탓인지 요즘 들어 식욕이 더

좋아져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분들

이 많은데요, 식사량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운

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특

히 여성분들은 생리전에 식욕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과식 후에는 특히 아

랫배가 툭 튀어나와 몸에 붙는 옷을 입을 때 신

경 쓰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에 운동을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매일 짧은 시간

이라도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해 나가

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복근 운동 루틴

을 소개해드릴 테니 나에게 맞는 동작들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주 3-4회 이상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

자 hayeon’에서 (DAY16) 살빠지는 요가 | 5

분 복근..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쉽고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Seated C-Curls (고양이 자세 변형) : 코어

운동 전 웜업

1단계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깍지 낀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주세요.

2단계  들숨에 척추를 펴고 날숨에 등을 동

그랗게 말아줍니다.

3단계  내쉬는 숨마다 복부를 등쪽으로 강하

게 수축하며 당겨주세요.

4 단계  5번 이상 반복 후, 본 운동으로 들어

갑니다.

TIP!  팔을 길게 앞으로 뻗고 배꼽은 등쪽으

로 끌어당겨 등의 모양이 알파벳 C자가 되도

록 해주세요

2. Toe Tap (척추의 안정화) : 허리에 안전한 초

급자 복근운동

1단계  깍지낀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두 무

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은 무릎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발을 좌우 번갈아가며 내

려 발끝을 살짝 터치하고 올립니다.

3단계  10회 이상 반복후 다음 바로 동작 준

비해주세요.

TIP! 허리가 매트에서 뜨지 않도록 의식적

으로 복부의 힘을 쓰고 목에는 긴장을 풀어주

세요.

3. Curl Up + Leg Extension (하복부 운동) :중

급자 코어 운동 

1단계  날숨에 가슴을 들면서 다리를 길게 뻗

어줍니다.

2단계  들숨에 머리를 바닥에 내리며 무릎을

접어주세요.

3단계  위의 두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

4 단계  가슴을 들 때 두 다리가 동시에 뻗을

수 있도록 복부의 힘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

고,4+

마지막 세트에서는 잠시 3초 정도 정자세에

서 홀딩해주세요.

TIP! 배와 갈비뼈 주변 근육의 자극에 집중

하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호흡과

함께 버텨주세요.

4 Neck Stretch (쿨다운) : 목과 어깨 긴장감 완

화

1단계  한 손으로 반대편 머리 옆면을 지긋

이 눌러줍니다.

2단계  늘리고 있는 부분에 호흡을 보낸다고

상상하며 3-5번의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3단계  충분히 스트레칭했다고 느껴졌을 때

방향을 바꿔주세요.

TIP! 그래도 여전히 목과 어깨가 뻗뻗하

고 불편하신 분들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 예전

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좀더 풀어주고 휴식

하세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

라테스

“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

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

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

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뱃살이 고민이신가요?  왠만하면 잘 빠지지 않는 아랫배
쏙 들어가는 초보자5분 복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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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스터 백신 접종 어려워, 일반 시중약국에 재고 부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고

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부스

터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CVS나 월그린 등 매사추세츠 주내

상당수 약국에 재고가 구비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비상사태 시기에 연

방정부가 일괄적으로 백신을 구입

해 공급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상업

용 제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신의 공급사인 모더나와 화이자

측은 충분한 재고가 있으며 이미 수

백만 백신을 배송한 상태라고 밝혔

으나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

랜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스톤글로브는 밝

혔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백신접종 예

약 웹사이트(vaccines.gov)를 통해

검색한 결과 주변 10마일 내에 2-3개

약국에서 당일로 예약이 가능했다.

따라서 검색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

당일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된다. 

백신 접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은

방법을 보스톤글로브가 소개했다. 

백신접종이 왜이리 어려운가?

연방 정부가 더 이상 구입해 배포

하지 않다. 미국내 의료체계의 문제

로 인해 보험과 공급망의 문제로 공

급이 균일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차

질이 빚어지고 있다. 

부스터 백신이 구비된 약국 찾는 방

법 

많은 사람들은 사는 지역 근처에

서 백신을 접종받기가 어렵다고 호

소하고 있다. 인근 약국에서 접종받

기 위해서는 백신장소 예약이 가능

한 웹사이트 vaccines.gov에서 시작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혹 재고가 떨어졌어도 웹

사이트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

을 수도 있으니 예약을 하기 전에 전

화로 재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한 재고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진행한다. 

재고에는 매일 상황이 바뀔 수 있

으니 예약날짜에 미리 약국에 전화

해 백신 접종여부를 재확인한다. 그

래야 약국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

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이 비용을 커버하는 것을 확인

해야 

연방법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사들이 코로

나바이러스 백신을 코페이 없이 보

험에서 전액 지불토록 하고 있다. 따

라서 코페이를 요구하는지 확인해

야 하며 각자의 보험이 커버하는 네

트워크의 약국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신규 부스터

백신을 커버하는지 확인한다. 

약국에서도 코페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과거 백신카드와 아이디

를 준비해 간다. 보험카드도 준비해

야 한다. 코페이를 요구하면 보험사

에 전화해 이를 알리고 다시 예약한

다. 

보험이 없어도 부스터를 접종받을

수 있나?

브리지억세스프로그램(Bridge

Access Program)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Vaccines.gov에서 이 항목

을 표시해 검색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을 찾을 수 있다. 여기

에 나오는 약국을 골라 예약해야 한

다. 

부스터 백신은 어디 있나? 

현재 주공중보건부는 민영 약국의

백신 공급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라

고 밝혔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보스

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부

스터백신을 배송해 도달했다고 밝

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많은 부스터

백신 공급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

가로 6백만개의 백신이 공급 가능하

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CVS, 월그린 등의

약국은 백신 배송 지연 문제로 백신

접종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잡도

록 하고 있다고 지난 금요일인 22일

보도했다. 보스톤글로브 기자에 따

르면 보스톤의 약국들도 상당수 재

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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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나는솔로' 72살 평범남 돌풍…"보청기로 전하는 사랑"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

국의 한 연애 리얼리티 예능에 주인

공으로 캐스팅된 70대 남성이 전국적

인 관심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극적 스캔들 위주의 기존 시즌과

달리 노년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는 ABC 방송의 '골든 베첼

러' 출연자인 제리 터너(72)를 집중

조명했다.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은퇴한 터

너가 나오는 새 '골든 베첼러' 시즌은

오는 28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벌써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

다.

구릿빛 피부와 건장한 체구를 지닌

터너가 촬영 등을 위해 공항을 오갈

때마다 많은 여성이 그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함께 '셀카'를 찍어달라고 요

청한다.

옷을 잘 입는 중년 남성이라는 뜻

의 '재디'(zaddy)라는 표현에 할아버

지(granddaddy)를 합친 '그랜재디

'(grandzaddy)라는 새 별명도 생겼

다.

터너가 미국인들의 이목을 끌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가슴 아픈 러브스토

리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YMCA 무도

회에서 만난 여성 토니 사랑에 빠졌

고, 결혼에 골인한 뒤 43년간 행복한

생활을 함께 했다.

2017년 부부는 노후를 위해 오랫동

안 모은 돈으로 호숫가에 근사한 집

을 마련해 이사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토니가 세균 감염병에 걸려버렸

고, 응급실로 옮겨진 뒤 8일 만에 숨

지고 말았다.

터너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야

기가 선정적이지 않고 사려깊고 섬세

한 방식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며 "

외부 사람들이 이를 알도록 하고 싶

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기도 하다"

고 말했다.

사별 이후 줄곧 외로움을 느껴오던

그는 2020년 두 딸에게 문자를 보내 '

베첼러'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지원

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원래 '베첼러'는 20∼30대 미혼 남

성이 주인공으로 출연, 여러 명의 여

성과 차례로 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제 상대 1명을 선택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기 TV쇼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28개 시즌이

방영됐다.

처음 연락을 받고서는 "아빠가 농

담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던 딸

들은 아빠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응원

했다.

3만명 가까운 지원자 중 터너의 이

력서는 곧바로 제작진의 눈에 띄었으

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 덮쳐오면서 방송 기획은 장기간

보류됐다.

터너는 3년이 지난 올 2월 플로리

다주(州)에서 휴가를 보내다 주인공

으로 출연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 이를 수락했다.

'베첼러'를 노년의 사랑을 주제로

새롭게 기획하던 제작진은 이번 시즌

을 '골든 베첼러'라고 바꿔 이름붙였

다.

터너가 방송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

22명의 나이는 60∼75세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보청기

를 착용하기는 하지만 평소 피클볼과

골프 등 스포츠를 즐겨하는 등 건강

한 상태다.

지난 7월부터 한달 가량 촬영에 임

한 터너는 상대 여성이 민망함을 느

끼지 않도록 카메라 밖에서 많은 대

화를 나눴다고 한다. 성관계에 대해

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NYT

는 전했다.

'골든 베첼러' 게리 터너와 여성 출

연자터너는 은퇴 이후의 이성교제라

고 특별할 것은 없다며 "내 또래의 사

람들도 여전히 사랑에 빠지고, 여전

히 희망을 갖고 있고, 여전히 활력있

는 일상을 보낸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우리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부자의 진정성 없는 '매력적

노년 남성'(silver fox)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며 "터너는 가슴아픈 이야

기를 계기로 인기가 올랐지만, 우리

가 그를 고른 것은 성실함 때문"이라

고 강조했다. dk@yna.co.kr

'골든 베첼러' 주인공 터너, 부인과 안타까운 사별 이야기로 주목
상대 배려하는 태도 인기…제작진 "부자 매력남 아닌 성실함으로 캐스팅"

골든베첼러에출연하는제리터너씨

골든베첼러에출연하는여성 출연진 60-7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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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정부 예산의 급격한 삭감을 요

구하는 강경파의 반대로 예산 협상

은 물론이고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협조가 없으며 과반 의석

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강경파를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

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뿐

이지만, 이 경우 당내 리더십을 잃게

돼 사실상 불신임 수순을 밟게 될 위

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카시 의장은 내부적

으로 국경 안보 등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한 자체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반대 의

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정

부 단기 지출을 보장하는 예산안 처

리에 초당적으로 합의, 절차에 착수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매카시 하원의

장을 향해 "셧다운을 피하는 길은 초

당적 해법뿐"이라며 "강경파들의 요

구에 집착하면 당신은 점차적으로

셧다운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경고

했다.

kyunghee@yna.co.kr

(워싱턴 =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상

원에서 잠정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코앞까지 닥쳐온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27일(현지시간) 공화당 비공

개 의원총회에서 전날 상원 절차 투

표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밥 굿 하원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매카시 의장

이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

상원이 임시예산을 처리한다 해도

하원에 오자마자 무용지물이 된다

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카시 의

장이 다른 비공개 모임에서는 상원

임시예산안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경 안보 법안을

붙여 처리한 뒤 상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와 별도로 2023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이달 말까지

국경 안보 조항을 포함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

진 중이다.

WP는 양원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 사태는 불가

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

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송

부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

록 일반적으로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왔다. 하지만, 역대 미국 의회

는 두 차례에 걸쳐 돌파구를 마련하

지 못해 셧다운 사태를 맞았었다.

가장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8년 말 '국경

장벽' 예산이 문제가 돼 최장 35일 동

안 연방 정부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

현재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

하원의장, 상원 임시예산안 거부 방침…美 세번째 셧다운 코앞

공화, 강경파 요구 수용한 예산안 추진…상원 반대로 통과 난망
민주당 협력 얻어 통과시 불신임 각오해야…하원의장 '딜레마'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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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

절사(차례)는 제주(祭主·제례의 의

식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낸다. 제주는 종손(맏손자)이 되

며 제사를 주재한다.'(1969년 제정 '

가정의례준칙' 중)

차례 절차를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도 생소한데, '맏손자'(둘 이상의

손자 가운데 맏이인 남자)까지 명시

해둔 까닭에 한참 전에 폐지돼 역사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법령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법령은 이름과 처벌 규

정만 몇 차례 바뀌어 '건전가정의례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아래 준칙으로 남아있

다.

처음 제정된 지 30년도 더 지났는

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 가정의례준칙 제5장 '제례' 부

분을 보면 여전히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라는 규정이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설명

을 보면 가정의례준칙이 처음 제정

되던 1969년 당시에는 경제발전 과정

에서 만연한 과시소비적 의례 문화

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

다.

이에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을 대통

령 고시로 최초로 제정했다.

그러나 그 준수율이 낮자 197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각종 의례에서 '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

화환 등 장식물 진열, 답례품 증여,

경조기간 중 주류와 음식물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

도록 했다. 이 금액은 1981년 200만원

으로 올랐다.

가구마다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고

허례허식 철폐 필요성이 낮아지자

1999년 개정 법률에서는 가정의례 관

련 법적 규제가 폐지됐고, 의례 절차

에 대한 규정은 권고적·훈시적 법

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례는 맏손자의

집에서 지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결혼식도 신랑이 먼저 입장한 뒤 신

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

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

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

리를 공유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이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연구관(여성학 박사)은 "가정의례준

칙에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

화됐다고 해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지향해야 할

법령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하

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

도 해당 준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은 "가정의례준칙이 처음 제정된

1969년과 달리 이제는 국가가 가정의

례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성균관

은 유교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도리

를 다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

감하게 바꾸자는 입장"이라고 말했

다.

그는 '맏손자의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딸

만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느냐"고 반

문하며 "마땅히 딸도 제사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례법 폐지 법안은 2020년 9

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 3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

류돼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실상 사문화

된 법 조항이라 여가위의 다른 현안

에 우선순위가 밀려났다"고 설명했

다.  

key@yna.co.krrock@yna.co.kr

가정의례준칙, 과소비 막으려 결혼·제사 등 진행방식 규정     여성학자·성균관 모두 "시대와 맞지 않아…과감히 바꿔야"

"차례는 명절 아침 맏손자 집에서?"…50년째 남아있는 법령

조윤주 식품명인체험홍보관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예서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추석차례상 시연 행사에서 모델들과 함께
전통 차례상 차림 및 차례 예법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추

석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전국 고속

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

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

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

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

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

전 5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

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

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

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

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

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

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

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

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

ysc@yna.co.kr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본격화…
서울→부산 9시간10분, 목포 9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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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접증거 아니면 뭐냐"…이화영 진술 임의성 인정도 부각
"현직 대표" 고려한 법원 판단 비판하며 수사 정당성 재차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

장이 27일 기각되자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

도하면서 영장 기각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

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

가 있다며 '소명' 단계조차 넘지 못

했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

상하지 못한 눈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세밀히 따져보면 '사실상 혐의가 소

명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정당성에 대한 역풍 차단에 나

섰다.

법원을 향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과 증거인멸 우려는 도외시한 채 야

당 대표라는 신분만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고 역공을 취

했다.

◇ '직접 증거 부족' 백현동 사건

에 "배임죄 성립 전제로 판단"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해서는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

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

는 한다"고 전제한 데 강조점을 찍었

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판단 자체가 배

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속을 위

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이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리적 차원에서 반박하

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거론한 것을

의식한 주장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이 법리적으로 배임

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

하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

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성남시

에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업

무 프로세스인 '방침 결재'가 있었다

고 맞서기도 했다. 시장의 의중이 반

영된 방침 결재에 따라 공사를 배제

한 민간 단독 개발이 이뤄졌다는 것

이다.

법원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

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

박했다.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이

대표 지시를 받고 민간업자에게 특

혜를 줬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이

모두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

거란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면 이제 녹취 수준이 아니면 인

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항변했다.

◇ '다툼 여지' 대북송금 사건엔 "

혐의 소명에 부족함 없어"

법원이 명시적으로 '다툼의 여지

가 있다'고 지적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보고

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사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했

다면 혐의 소명에 부족한 부분은 없

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김 전 회장의 진술,

비용 대납의 수혜자라는 이 대표의

위치 등 증거들에 더해 이 전 부지사

가 검찰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한 임

의적 진술까지 인정된다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는 논리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임

의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혐의 소

명 여부가 아닌 증거인멸 여부를 살

펴보면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

다면 (혐의 소명도) 좀 더 적극적으

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검찰, 당혹감 속 '사실상 李 혐의 소명' 논리로 역풍 방어막

"재판부의 기각 사유에 상호 모순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 전 부

지사의 진술이 검찰에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

다는 근거로 내세우더니 이를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

로 활용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는 지적이다.

검찰은 또 "재판부는 북한에 800만

달러가 대납된 사실은 문제 삼지 않

고 이 대표의 인지·지시 여부에 대

해서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이화영의 진술로 부족했다

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대표 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가 아닌 '다투고 있다'는 표

현을 쓴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진술 회유 수혜자는 이재명"…

이재명 입김 강조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

어난 일련의 '사법 방해' 시도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

이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

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

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등이

재판부가 아닌

민주당에 제출

됐다며 "누가 작

성시켰는지 추

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 맨 윗선인 이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의심된

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결

국 이화영의 진

술서를 받아낸

수혜자가 이 대

표 본인인데 직

접 안 했다고 해

서 증거인멸 우

려가 없다는 판

단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며 "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

야 살해 지시냐"

고 반문했다.

또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고 주

장한 것이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인데 재판부가 일반 사건

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의혹과 관련

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역시 이 전 부지사

재판 사례처럼 공판 과정에서의 증

거인멸 우려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

적했다.

◇ '법원 정치적 고려' 비판…"野

대표 아니었다면 다른 결과"

검찰은 이렇듯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데도 법

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정치적으로 고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아니

었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사건에서 증거 인

멸이 이 정도였다면 아주 특별한 경

우가 아니면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불법 범행이란 걸 충

분히 설명했고 재판부도 충분히 이

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 대표라

는 신분도 있어서 엄격하게 보지 않

았나 싶다"며 "정치적·사회적 지위

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

운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

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

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

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bobae@yna.co.kr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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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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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인생 5

7번홀 : 골프 그리고 매너와 배려

골프채를 처음 잡고 머리 올리러 가는 날 (

필드에 처음 나가는 날) 선배 골퍼가 우려섞

인 목소리로 몇가지 골프 에티켓을 말해준다.

첫째, 티잉그라운드에는 플레이어 외에는 올

라갈 수 없으니 밑에서 기다려라. 둘째, 벙커

샷 후에는 반드시 모래를 정리하고 나와라. 세

번째, 그린에서 남의 퍼팅라인(Putting Line:

그린위의 볼과 홀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절

대 밟지 마라. 이 외에 지켜야 할 사항이 너무

도 많지만 우선 이 세가지만 명심하고 플레이

를 하라고 주문한다.

그렇지 않아도 필드에 처음 나가 모든게 어

리둥절해서 내 볼 하나 다루기 힘든 마당에 참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 처음에야 이것저것 신

경쓸 겨를없이 골프선배가 시키는데로 했지

만 시간이 지나고나서 나도 어느정도 초보자

에게 이러쿵 저러쿵 골프에 대해 말 할 정도가

되어서야 그때 내 골프 선배가 왜 그렇게 신신

당부 했는지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골프란 운동은 플레이어의 매너

즉 에티켓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골프의 에티켓을 곰곰 살펴보면 규

칙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를

위한 배려로 가득차 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가장 편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최상의 조건에

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어야

하는 모든것들을 나열한 것이다. 골프도 경기

임에 틀림없는데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

하라니… 참 어이없는 규칙이기는 하지만 매

력적인 규칙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골프규

칙집 서론에 "골프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

칙은 코스에서 항상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

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을까!

자! 이제 나의 '골프와 인생' 일곱번째 홀 이

야기를 시작해 보자.

오늘은 친한 친구들이 아닌 업무상 거래처

지인들과 플레이에 나섰다. 평소 일로 가끔 만

나 술한잔 기울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

는 사이이지만 속 마음까지 터 놓고 지내는 사

이는 아니다. 최대한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상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랄까? 어쨋던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 그다지 재미있다고는 할 수 없는 그

런 라운딩을 해야하는 날이다.

첫홀 티잉그라운드에 올랐다. 한참 어드레

스 자세를 갖추고 티샷을 준비하는데 지들끼

리 업무상 일로 대화를 나눈다. 심지어는 사무

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있다. 신경이 쓰인다. 친구들 같으면 "야 자식

들아 좀 조용히 해 나 티샷 하잔아…"하며 한

마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무소리 못하고 상한 기분을 안고 그냥 티샷

을 날린다. 볼이 잘 맞을 턱이 없다. 사실 이날

도 동반 플레이어들이 라운딩 내내 무매너로

플레이를 한건 아니다. 지킬건 지켰다. 다시

말해 티잉그라운드에 쫓아 올라와 티샷을 준

비하는 동안 어설프게 헛스윙을 하며 나의 플

레이를 방해한 사람은 없었다. 단지 티잉그라

운드에는 플레이어만 올라 간다는 그 규칙은

지키면서도 그 규칙 내면에 깔려있는 다른 플

레이어에 대한 배려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

을 뿐이다.

티샷을 모두 마치고 세컨샷을 위해 함께 이

동한다. 이동 중에 서로간의 사업상 목적을 위

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볼로 자

리한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들의 세컨샷

은 깊은 러프속에 박혀있기 일수이다. 이때 열

과 성을 다해 함께 볼을 찾아주는 사람, 건성

건성 볼을 같이 찾아주는 척만 하는 사람, 다

른 사람 볼이야 아에 신경 안쓰고 자기 볼에만

집중하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다. 물론 상대의 공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규

칙은 없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상

대에 대한 배려 등 남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

럽게 나타나는게 골프다.

이런 골프의 매너는 실생활에서도 여지없

이 나타나게 된다. 내가 협회라고 불리우는 단

체에서 일을 하다보니 일의 특성상 화원사간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당연

히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회의라는것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도 개인의

골프매너가 여지없이 들어나게 된다. 물론 각

자가 속해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

라 양보라는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상대

를 배려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사람

, 배려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상대 이야기 중간에 훅 끼어드는 사람,

상대야 무슨 이야기를 하던 자기 이야기만 하

는 사람, 끝까지 아무말 하지 않고 자리만 지

키는 사람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성격을 적

나라하게 들어내게 된다.

어쨋던 나는 잃어버린줄 알았던 볼을 나의

동반 플레이어가 찾아주는 바람에 벌타없이

기분 좋게 세컨샷을 날렸다. 하지만 나의 세컨

샷은 그린 주위에 포진해 있는 모래벙커에 빠

지고 말았다. 오늘 참 초구부터 잘 풀리질 않

는다. 벙커에 다다른 나는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가뜩이나 자신이 없는 벙커샷인데

벙커안은 온통 발자국 천지이다. 더군다나 나

의 볼이 움푹 페인 발자국 안에 위치해 있다.

뒷팀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앞

팀의 전횡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매너

없는것들…”

첫홀부터 여러가지 거슬리는 일들로 그날

골프는 완전히 망쳤다. 무심코 행한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렇다면 반대로 나는 무심코 내 성격을 드러내

며 다른 사람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을까? 골프란 운동은 늘 게임이 끝난 후 라

운딩 도중 동반자의 게임을 위해 나는 얼마만

큼의 배려를 했는지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스스

로 생각해 보게하는 운동이다. 아울러 라운딩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숨은 모습을

동반자에게 적나라하게 노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인생역시 상대에게 얼마만큼의 배려를 하

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 상대

가 마음의 상처는 받지는 않았는지 늘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할 때 그 사람을 매너있는 사람

또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과연 내가 남들로 부터 매너있는 사람으로 평

가 받을지 아니면 배려심 없는 독불장군으로

평가 받을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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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준정이 남모를 살해한 사건과 원화源

花 폐지 및 화랑도 설치연도 등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화랑세기의 기록을 모두 종합해

서, 즉 교차 검증해서 결론지어 보면, 신라에

는 진흥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화랑도가 있

었다. 540년 7세의 나이로 김삼맥종이 진흥왕

으로 즉위하자 모후 지소태후는 섭정을 하였

다. 지소는 당시 화랑도를 이끌던 원화 준정을

물러나게 하면서 자신의 이복자매인 남모를

원화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준정에게는 이미

3,4백여명의 따르는 낭도가 있었고, 남모에게

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소태후는 위화랑에

게 명하여 그의 낭도들 중에서 일부를 남모에

게 배속하도록 하니, 남모의 낭도들도 준정의

무리와 비슷하게 되었다. 이어서 지소는 미진

부를 시켜서 준정에게 원화의 자리에서 물러

나라고 종용하였다. 그러자 준정은 자신을 총

애하던 박영실에게 매달려 남모가 원화가 되

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박영실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준정은 원화

의 사임보다는 남모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계략을 꾸민 준정은 남모를 자

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고, 만

취한 남모를 북천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강물

에 던졌다(혹은 집에서 살해한 후 북천 강가

에 유기하였다). 곧 준정의 범죄는 발각되었

고, 그녀 또한 처형되었다. 그리고 지소태후는

원화제도를 폐지하고 풍월주를 세워 화랑을

이끌도록 하였다. 즉 화랑의 우두머리가 여자

(원화)에서 남자(풍월주)로 바뀌었다. 살인

사건과 원화 폐지, 그리고 화랑도 설치(풍월

주 제도)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가계와 그들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

가 본다. 

준정의 아버지는 삼산공으로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가계는 없다. 그

리고 그녀는 박영실의 애첩이었다. 다만 원화

남모의 신분이 공주였으니 삼산과 준정도 진

골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박영

실의 부모는 수지공과 보현공주이다. 수지의

아버지는 이흔이고, 이흔의 아버지는 등흔이

다. 그런데 등흔이 청아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 등흔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편 박제상은 국대부인과 함께 아들 박문

량(백결선생)과 딸 셋, 박아기朴阿奇와 청아

와 아경을 두었다. 여기서 차녀 청아가 미사흔

(미해)에게로 시집가서 백흔을 낳았는데, 백

흔과 박영실의 증조부 등흔이 동일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청아는 눌지왕의 동생 미사흔

과 결혼하여 백흔을 낳았고, 백흔의 아들은 섬

신공이며, 섬신의 아들 위화랑이 초대 풍월주

이다. 그리고 위화랑의 딸이 옥진과 금진이다

). 

결론은 청아가 미사흔이 아닌 다른 남자로

부터 등흔을 낳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등흔

은 부인 모량공주와 함께 아들 이흔과 딸 연제

를 낳았다. 연제부인이 제22대 지증왕의 왕후

이다. 그들은 원종(법흥왕)과 입종 등의 아들

과 딸 보현공주를 낳았다. 보현공주가 박영실

의 어머니이다. 

한편 제23대 법흥왕은 적자가 없었다. 게다

가 동생 입종마저 조졸하고 나니 차기 왕위를

이어 받을 왕자가 없었다. 그래서 법흥왕은 후

궁 옥진궁주(위화랑의 딸)의 아들 비대比臺

나 생질甥姪인 박영실에게로 물려주려고 하

였다.452)  그러나 딸이자 동생 입종의 부인인

지소와 또 다른 딸 삼엽궁주(어머니는 벽화후

, 벽화는 제21대 비처왕의 후궁이었다)와 위화

랑의 반대로 자신의 뜻을 거두어야만 했다. 결

국 왕위는 손자이자 조카인 삼맥종에게로 이

어졌으니 그가 제24대 진흥왕이다. 지소는 그

당시 박영실을 계부로 맞이하여 그의 부인이

었지만, 왕후가 되기보다는 태후가 되어 섭정

의 권력을 선택하였다. 

남모공주 역시 법흥왕의 딸인데 어머니는

보과공주이다. 보과공주는 백제의 제24대 동

성왕의 딸이다. 남모의 동생 모랑은 3세 풍월

주를 역임하였는데, 낭도들을 이끌고 국토를

순례하다가 비사벌에서 병을 얻어 요절하였

다. 남모의 남편은 2세 풍월주 미진부이다. 미

진부는 진흥왕 재위시 거칠부 등의 장군들과

함께 영토확장에 많은 공을 세웠다. 부인 남모

가 준정으로부터 살해된 후 그는 오랫동안 결

혼을 하지 않았다. 미진부는 삼엽공주의 아들

로 법흥왕의 외손자이다. 궁중에서 법흥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던 중 법흥왕의 어린 후궁

묘도와 사통하게 되었다. 감히 말을 못하고 지

내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지소의 명으로

묘도를 부인으로 맞이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실과 10세 풍월주 미생을 낳았다. 묘도의 부

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영실과 옥진사이에

는 딸 셋이 있었는데, 장녀 사도는 진흥왕의

왕후이고, 차녀는 묘도이다. 삼녀 흥도는 기오

와 결혼하여 딸 지도를 낳았는데, 그녀가 제

25대 진지왕의 왕후이다. 

452) 8세 풍월주 문노의 아버지는 비조인데

, 부친 호조의 뒤를 이어 외교에 능하여 자주

가야를 방문하였다. 또한 부인 청진공주가 법

흥왕의 총애를 받아 요직에 발탁되었으며 그

권세가 칠총신(마복칠성: 아시, 수지, 이등, 태

종, 비량, 융취, 위화랑 등) 과 같았다. 또한 그

는 정세를 잘 파악하여 박영실을 따랐다. 537

년, 적자가 없었던 법흥왕은 차기 왕위를 박영

실에게로 넘기기로 정한 후, 혹시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비조를 병부령兵部

令으로 삼아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소, 삼엽, 위화랑 등의 반대로 인하여 박영

실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진흥왕 즉위와 함

께 권력을 잡은 지소는 비조를 병부령에서 해

임하고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 결국 밀려난 영

실과 비조는 함께 바둑을 두며 실권의 쓴맛으

로 헛헛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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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우리가 모두 부자(Rich) 되기를 원한다.

축적된 자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분명 부자의 의

미는 다를 것이다. 슬랙(Slack)의 공동 창

업자인 스튜어트 버터필드(Stewart But-

terfield)는 부자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

분했다.

첫 단계. 빚(Debt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둘째 단계.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한다.

셋째 단계. 휴가(Vacation) 비용에 대해

전혀 부담 없이 여행한다.

아이들 키우며 한창 일할 때는 휴가비용

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일 년에 한두 번 여행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는 남

는 것이 시간이다. 며칠 혹은 몇 달 여행할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었

을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하는 데 몇 가

지 걸림돌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이웃이 좋은 집에 비싼 차를 타며 명품으

로 치장하고 다니면 배(?)가 아프다. 그래

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무리

한 지출을 한다. 공장에서 바로 나온 차의

냄새는 좋지만, 고급 자동차는 사자마자 가

격이 급속하게 내려간다. 투자로 돈이 불

어나기는커녕 신용카드를 갚기 위해서 매

달 빚에 쪼들린다.

직장인의 봉급이나 자영업자의 수입이

번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최근 실리콘 밸리의 부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다’고 한다. 높은 봉급의 구조상 회사

주식이 포함하는데 주식 폭락으로 봉급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영업 역시 경

제 주기에 따라서 어느 순간 변할 수 있다.

절약하며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금융 상식

을 주위 친지로부터 조언받고 실행한다. 대

표적인 예가 팬데믹이 한창일 때 친지들로

부터 주식 추천을 받고 투자한 경우이다.

친지가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다고 하면 우

연(Luck)히 잘 된 경우이지 주식 선별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인 동포 가정에 여윳돈이 있으면 부동

산에 투자하라고 권고한다. 부동산 투자의

어려움과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

문이다. 은퇴 후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받는 것으로 은퇴 생활비로 사용할 거라는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본인은 모

른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돈을 따면 재미있고

흥분된다. 도박은 마약과 같은 역활을 하

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하며 이런 기분

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24시간 스마

트 폰으로 주식가격을 검색한다. 그러나 어

떤 기업의 본래 가치가 주식 가격처럼 수시

로 오르내린다면 큰 문제이다. 장기투자는

재미없지만,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지게 한

다.

재정(Personal Finance)에 관한 책을 읽

어야 한다. 인터넷 기사 등은 잠깐의 시간

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많은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정

리한 것이다. 책 한 권 보는 것이 주위에 있

는 주식 도사(?)나 인터넷 등에 떠돌고 있

는 뜨거운 주식 정보보다  훨씬 더 유익하

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500씩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왔다. 한 달

$500 투자가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큰 돈으

로 불어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30년

(1993-2022)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

했다면 $100만 불로 불어난다. 부부가 함께

했다면 $200만 불로 은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시장이란 우리에

게 익숙한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

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다르다. 고국을 떠

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민 생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가? 제대로 하는 투자

로 재정적인 부자는 물론 마음의 부자로 남

은 인생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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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0월 1일 - 10월 7일

● 운수: 비록 자신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

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 금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하면

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 애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

남이 시작이 되었느냐애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쥐띠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 운수: 깜짝 놀래고 깨지는 일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 충

돌사고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 애정: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지만 결국 섬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고독 앞에서 받는 상처가 제법 클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

소띠 | 단호한 결정을

● 운수: 그동안 가져왔던 소망이 성취되겠습니다. 보다 적극

적인 자세로 나가면 행운이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섬광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보세요. 의욕이 되살아나니 평소보다 더 일하게 되

고 수입도 놀랄 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

는 것입니다. 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7일 길일. 3, 6일 주의.

토끼띠 |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 운수: 비로소 빛을 보게 되니 삶에 활기도 생길 것입니다.

우울, 좌절, 초조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행동해보세요. ● 금전: 돈

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금의 변화가 많겠습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흘러갈 수 있

을 것입니다. ● 애정: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어 가는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

범띠 | 인생을 바꿀 수 있는

● 운수: 때로는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휴식

이 필요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금전: 너무 물질적인 것에 얽매인 생활을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 묶기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5, 6일 길일. 1, 7일 주의.

용띠 |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 운수: 제품에만 질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 금전: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군요. 뒤에 가서 손해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

금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 애정: 서로가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

대에 대한 인내력과 이해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 6일 길일. 5, 7일 주의.

뱀띠 | 이해력이 요구되는

● 운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비로소 비추게 될 것입니

다.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

금전: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면에서

나아지고 계약이나 거래가 잘 성사될 것입니다. ●애정: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확

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7일 길일. 1, 6일 주의.

말띠 |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 운수: 자그마한 것이 여럿이 모여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

다. 사소한 실수로 큰 것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

습니다. ● 금전: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

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이 만나고 헤어

지는 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 3일 길일. 1, 7일 주의.

양띠 | 물 흐르는 대로

● 운수: 일처리 과정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빗나

갈 수 있습니다. 매사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

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변화가 많고 풀릴둣 말둣 하니 초

조하고 답답하겠습니다. ●애정: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멀리서 바라만보던 사람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3, 7일 주의.

닭띠 |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 운수: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해도 크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

꾸 미뤄지던 일이 차츰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

을 것이고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작은 행복에 기뻐해 보세요. 두배

로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7일 길일. 2, 5일 주의.

원숭이띠 | 보람을 얻게 되는

● 운수: 평소에 바라던 것을 하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꿈꾸던 일을 실현시키게 되겠습니다. ●금전: 포기했던 돈이 들어

오거나 결코 빌려줄 것 같지 않았던 상대에게 금전을 융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바깥활동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5일 길일. 1, 4일 주의.

개띠 | 꿈꾸던 일을 실현시키는

●운수: 현실에 불만이 있어도 곧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꿋꿋이 잘 참아내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금전: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란 옛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

도록 하세요. ● 애정: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위안을 주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

돼지띠 | 현실에 만족하도록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에 이민 목적으로 “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법을 개

정하기 위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민 분야에서,

‘아동’라는 용어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미 이민국은 아동 신분 보호법

과 관련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4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정책변경을 의미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의  요구사항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후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서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

시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해당 자녀의 영주권 신

청도 승인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

에서 21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2년 8월 6

일,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포함될 자격이 있었지만 서

류 검사나 비자문호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에 따르

는 지연을 기다리다 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21세를

넘게 되어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

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의 발

효일 이전에는 21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신분을 상

실하고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기반의 영주권 신청과 취업 기

반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구 사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아동신분보호법상의 연

령(CSPA 연령)은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간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

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

한 상황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아동신분보호법의 혜

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은 ‘CSPA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자의

‘CSPA 연령’은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날짜의 신청자 나이(비자 이용이 가능

한 시점의 연령)에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

는 청원서가 계류 중인 일수(계류시간)를 빼서 계

산됩니다.  따라서 ’CSPA 연령’을 계산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SPA 연령 =  비자 이용이 가능한 시점의 연령

–계류시간

그렇다면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어떻게 결정하는걸까요? 

2015년 10월 이전에는 아동신분호법에 따라 이

민 비자가 제공되는 날짜는 현재  ‘최종 조치 날

짜’ 차트로 알려진 미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

에 게시된 차트를 참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

나 2015년 10월부터 미 국무부는 국무부  Visa

Bulletin에 2개의 차트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차트는  ‘제출 날짜’ 차트(신청자가 필

요한 서류를 모아 미 국무부 비자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줌)와 ‘최종 조치 날짜’ 차

트(비자 발급이 승인된 시기를 알려줌)로 구성됩

니다. 2015년 10월부터 미 이민국은 신청자가 “신

분조정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applica-

tion) 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즉시 비자를 사

용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언급된 두 차트 중 하나를 매달 지

정했습니다. “신분조정 신청”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은 영주권 신청의 전체 과정이

신청자의 해외 거주 국가가 아닌 미국 내에서 이

루어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 이

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신청자는

‘즉시 이용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이전, 아동신분

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미 이민국은 ‘최종 조치

날짜’ 차트를 기반으로 CSPA 연령 계산에 사용

할 수 있는 비자만 고려했으며 ‘제출 날짜’ 차

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혼란

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지침이 발표된 후 동일한 신

분조정 신청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목적

으로 ‘제출 날짜’ 차트에 따라 ‘즉시 사용 가

능한’ 비자를 가질 수 있지만, CSPA 연령 계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없을 수 있습니

다. ‘제출 날짜’ 차트를 기준으로 신청한 신청

자는 아동신분보호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여부

를 알지 못한 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분조

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USCIS는 2023년 2월 14일에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가 이제 동일한 날짜가

"CSPA 연령"을 계산하기 위해 비자가 가능한 날

짜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USCIS가 신분조정 신

청서를 수락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날짜

로 고려할 것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3년 2월 14일 이전

에 시행된 정책 지침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을 위

한 비자는 가능하지만 "CSPA 연령" 계산을 위한

비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

으로, 이전 정책에서는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

았기 때문에 USCIS가 신청자의 "CSPA 연령"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전 정

책에 따라 USCIS가 신청자의 "CSPA 연령"을 21

세 이상으로 계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

청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2

월 14일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신분조정 신

청을 제출했거나 현재 제출할 수 있는 동일한 신

청자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

하지 않는 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시

행된 이전 정책 지침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일부 신청자는 더 이상 새 정

책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이민국은

2023년 8월 24일에 이전 2023년 2월 14일의 정책 변

경을 통해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정

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2월

14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이 지연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됩니다

. 신분조정 신청 지연의 합리성은 2023년 2월 14일

정책 변경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미 이민국

이 이 정책을 발표한 날짜인 2023년 8월 24일부터

결정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

랍니다.

 
미 이민국(USCIS),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1년동안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the Sought to
Acquire)>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발표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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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너

서울 가서 새로운 일 해볼래?"

한때 대전에서 주먹으로 유명한 문제

아였던 '악바리' 경찰 박준모(지창욱 분

) 앞에 그가 친형처럼 따르는 경찰 선배

가 나타나 이렇게 제안한다.

정기철(위하준)을 위시한 이른바 '강

남 연합'이 일본에 거액의 마약을 유통

하려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인 박

준모가 신분을 위장해 조직에 침투한다

는 것이 중심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박준모의 아내이자 엘리

트 경찰인 유의정(임세미)이 마약 수사

에 뛰어들면서 이야기는 점차 복잡해진

다. 정기철의 오래전 첫사랑이 바로 유

의정이기 때문이다.

27일 공개되는 디즈니+ 새 드라마 '최

악의 악'은 이 같은 이야기 구조를 바탕

으로 액션과 스릴러 요소를 밀도 높게

배치한 12부작 드라마다.

드라마는 첫 장면부터 무더기로 선혈

이 낭자한 패싸움을 벌이고, 이어 2년 전

의 과거로 돌아가 인물들의 서사를 풀어

낸다.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일하던 정

기철은 일명 '장중사'가 이끄는 폭력조

직에 들어갔다가 일년여 만에 조직 간부

들을 일거에 모두 제거하고, 그가 이끄

는 '강남 연합'이 강남의 주인이 된다.

박준모는 아내 유의정보다 계급이 낮

다는 이유로 경찰 집안인 처가에서 무시

당하던 중 '강남 연합'에 잠입하라는 제

안이 들어오자 "두 계급을 특진시켜달

라"는 조건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인다.

언더커버, 즉 비밀리에 행하는 위장

첩보 활동을 다루는 드라마는 형사물 중

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유명 홍콩 영화 '무간도' 시리즈가 언

더커버를 다뤘고, 한국 영화 '신세계

'(2012) 역시 언더커버를 소재로 하는 작

품이다.

'최악의 악'은 예고편에 "'신세계' '헌

트' 제작진"이라는 문구를 넣어 유사성

을 숨김 없이 내비쳤다.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인 '헌트' 역시 1980년대 국

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스파이 색출

작전을 다룬 영화다.

예고편에서 제작진이 같다고 굳이 알

려주지 않아도 '최악의 악'을 보면 '신세

계'를 비롯한 언더커버 소재 작품이 쉽

게 연상된다.

첫 회에서 박준모를 찾아온 선배 경찰

이 "새로운 일 해볼래?"라고 제안하는

장면은 '신세계'에서 강형철(최민식)이

후배 경찰 이자성(이정재)에게 "너 나하

고 일 하나 같이 하자"고 말하는 장면과

겹쳐 보인다.

정기철이 박준모를 시험하기 위해 권

총을 쥐여주며 사람을 향해 쏘라고 강요

하는 장면 역시 '신세계'에서 이자성을

앞에 두고 다른 언더커버 경찰을 처형하

는 정청(황정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장르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고 시작한 '

최악의 악'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익숙

한 것을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기철의 옛 첫사랑이 유의정이고, 유

의정은 박준모의 아내이자 박준모를 구

하기 위해 마약 작전에 뛰어든 경찰이라

는 삼각관계는 언더커버 소재 영화나 드

라마에서 흔치 않은 설정이다.

언더커버 액션물의 주 시청자들이 멜

로 요소와의 결합을 신선하게 받아들이

기만 한다면 '최악의 악'의 이런 설정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악'이 내세울 수 있는 다른 강

점은 익숙한 장점을 더욱 밀도 높게 배

치한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첫 장면부터 강한 액션 장면

을 선보인 데 이어 정기철이 '장중사' 조

직을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액션을 1회

에 곧바로 펼친다. 몸을 쓰고 서로 속고

속이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해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언더커버 소재 범죄물을 보는 시청자

들이 흔히 기대하는 액션과 정체를 숨긴

다는 데서 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주

력하면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언더커버' 장점 농축한 드라마 '최악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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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BTS 정국이 달군 뉴욕의 토요일 밤…라토와 첫 '세븐' 무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세계 시

민(Global Citizen)으로서 오늘 밤 무대에

제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방탄소년

단 정국)

K팝의 거대한 물결이 토요일 밤 미국 뉴

욕 센트럴파크에 모인 인파를 덮쳤다. 궂은

날씨에 우의를 갖춰 입은 관객들은 쌀쌀한

저녁 날씨도 잊은 채 무대를 향해 열정적인

환호와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오후 센트럴파크에서 방

탄소년단(BTS) 정국을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 삼아 열린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서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국제 시민운

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여는 대규모 자선

공연이다. 극빈, 기아, 기후 변화 등 전 지구

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2012년

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tsl@yna.co.kr

7/7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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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따른다. 제목을 다는

일이 그 중 하나다. 글이랍시고 귀

한 지면에 졸문을 올릴 적엔 더하

다. 학술 논문이 아닐테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다. 

= 어디 제목 뿐이랴. 번역도 만

만하지 않다. 번역이 어렵다는 말

은 맞는 말일텐데, 아무리 훌륭한

번역이라 해도 번역은 번역인바,

완전할 수는 없을 터. 

어릴 적 내 이야기이다. 중학교

적인데 영어 참고서 맨 앞장을 들

췄다. 격언이 나와 있었다. 학문에

는 왕도王道가 없다. 왕도라? 왕

만이 다니는 길인가. 왕만이 배우

는 학문인가. 영어와 임금이 무슨

상관인가. 임금도 영어를 배웠나?

왕도를 임금의 도리라 해석했던

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

There is not royal road. 이 말

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 유클

리드의 말이라 했다. 차라리 지름

길 이라면 어땠을까. 배움에는 지

름길이 있을 수없다 라고 말이다. 

초월번역. 원문을 번역할 때 곧

이 곧대로 직역하기보다 이해하

기 쉽게 효과적으로 바꾼 것을 의

미한단다. 의역을 넘어 예술성을

더한 번역이라는 거다. 초월번역

도 분명 오역誤譯일텐데 수긍할

수는 있겠다. 

내가 좋아한 초월번역이 있다.

원제는 고우스트인데, 한국판 제

목은 사랑과 영혼이다. 분명 오역

일텐데, 귀신인 Ghost라면 뭔가

섬찟하다. 사랑이 붙으며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달라 오히려 감미롭

다. 영화엔 연인 둘이 붙어앉아 도

자기를 빚는 장면도 있다. 과연 사

랑과 영혼이 어울려 보인다. 

‘사랑과 영혼’ 영화엔 흘러

간 팝송도 등장한다. Unchained

Melody 인데 내귀에도 낯설지는

않다.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Godspeed your love to me

이 노래 가사는 번역할 필요가

없겠다. 아니 번역한다면 오히려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사랑은 번

역이나 통역이 필요치 않을 테니

말이다. 눈빛 으로도 전달할 수 있

을 터. 정녕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 라고 묻는다.

가장 완벽한 번역은 무無번역

이라 했던가. 원어를 직접 읽고 느

끼는 거다.  그렇다고 직접 읽기가

말처럼 쉬운건가? 그렇지는 않을

게다. 각자 읽은 방식이 다를 것이

고, 어휘의 범위가 다를 수있다는

말이다. 감수성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번역에도 왕도王道는 없는데,

오역과 초월번역의 경계는 희미

하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

였더라 (요한계시록 19: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07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슬 같은 그녀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랑과 번역

"나는 그림이랑 결혼했는걸!"

"언니, 정말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보긴 해

본 거야?"

이렇게 열정적인 두 여자의 대화는 시작

된다. 어떤 일에 있어 거침이 없는 한 여자

와 다소곳하지만 깊은 우물 속 샘물 같은 속

깊은 한 여자가 만나면 둘이는 그렇게 행복

할 수가 없다. 세상 나이 오십 중반에 있는

멋진 미혼인 아가씨 한 사람이 내 곁에 있

다. 나이 든 노(老)처녀가 아닌 언제나 이슬

같은 노(露)처녀다.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아이처럼 해맑고 순박한 순백의 영혼을 가

진 화가 유수례님이 바로 그녀이다.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 화가인 그녀를 그

렇게 관람자로 만났다. 그렇게 서로를 천천

히 알아가며 그녀가 살아온 어린 시절의 얘

기와 한참 잘나가던 때의 얘기는 지금의 그

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평상시에는 말

이 없고 조용한 성품의 그녀가 그림 얘기만

나오면 아니 그림과 하나가 되는 순간의 그

녀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그녀에게서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다. 가끔은 그 매력이 지

나쳐 마력마저 느껴지는 묘한 에너지가 그

녀에게 숨어 있다. 그래서 글쟁이인 나는 평

범하지 않은 오십 중반에 있는 노처녀 화가

의 보이지 않는 속내가 그녀의 깊은 생각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녀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참으

로 가난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깊어 맑

은 영혼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인생

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은 다름아닌 한국에서 유명한 꼽추화가 손

상기 화백이었다. 그녀는 그의 수제자였고,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는 닮음꼴이

랄까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

단했단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가난했던만

큼 그녀의 그림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외

로움과 깊은 고독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

게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

을 받아들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며 승화시

켜온 것이다.

그녀는 오래전 한국에서 손 화백과 함께

한국의 달동네를 처음 화폭에 담아냈던 화

가라고 한다. 그 달동네의 그림을 그리기 위

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씩

달동네를 수없이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그

녀는 그렇게 사람과 삶을 솔직하고 진실하

게 캔버스에 담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

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처럼 처음에

는 사실화로 출발하여 구상화까지 많은 달

동네를 탄생시켰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

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업실에는 입시

생들이 많았으며 가르치던 제자들 중 원하

던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그 감격이란 정

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단다.

여느 사람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느껴

지는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멈추지 않

는 아니 멈출 수 없는 타오르는 창작의 열

정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의 불꽃일 것이다

. 설령 그 불꽃에 제 살갗이 데일지언정 그

데인 상처 자국으로 더 깊은 영혼의 불꽃 심

지를 만드는 그 예술혼은 가히 보는 이로 하

여금 말문을 닫게 한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창작에 대한 불꽃으로 있으면서도

가끔은 무엇인가 덜 채워진 것 같은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차에 미국에 친지들도 있고

몸도 마음도 식힐 겸 여행을 왔다가 그만 그

림 공부를 더 시작하게 되었단다. 그렇게 공

부를 마치면 돌아가자던 것이 10년이란 세

월이 훌쩍 흘렀다.

언젠가 둘이서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즐

기던 하루였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철썩거

리는 파도 소리에 눈감고 귀 기울이고 가만

히 앉아 있어도 기분이 맑아지는 그런 인적

이 드문 어느 하루의 오후였다. 그렇게 한

참을 앉았다가 우리 둘이는 고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하얀 모래밭을 걷게 되었는데 언

니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

이더니 들락거리는 바닷물과 이리저리 휘

도는 바람과 사정없이 내리붙는 땡볕에 씻

기고 깎이고 바랬을 볼품없는 나무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의 갤러리

를 들르게 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허름했던 나무 조각이 작품이 되어 갤러리

를 지키고 있지 않던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가진 것보

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녀다. 하지만 가지

지 않아 더욱 많이 가진 그녀이기도 하다.

그만큼 그녀는 욕심이 없는 '가난한 부자'

인 까닭이다. 남들이 쉬이 가질 수 없는 넉

넉하고 풍족한 마음의 소유자이기에 가능

한 일이다. 그녀에게서는 어머니 품처럼 푸

근함이 있는가 하면 한겨울 처마 밑의 고드

름처럼 차갑고 냉정한 구석도 함께 있다. 그

녀에게서는 알 수 없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

. 조용하면서도 활달하고 천상 여자 같으면

서도 때로는 호탕한 남자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그 매력이 깊어 마력이 있는 아주 멋

진 이슬 같은 노(露)처녀인 그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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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약물치료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대

부분 열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급하게 병

원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열 나는 아

이를 돌볼 때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들

이 있다.열이 날 때손으로 피부를 만져서 뜨거

울 때 열이 난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체온은

‘체온계’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대부분 의사는 정확한 직장 체온계 약

‘38도 이상’을 열(fever)로 생각하지만, 귀 체

온계 정도도 충분하다.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

치는 해열제 복용이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또는 이부프

로펜(부루펜Ⓡ) 시럽이 대표적이다. 처음 먹는

해열제라면 몸무게의 3분의 1 정도, 단위는 cc

로 먹인다 생각하면 쉽다. 15kg 아이라면 5cc를

먹인다는 얘기다. 고열에 놀라 금방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주사

제를 바로 쓰면 과도한 해열제로 저체온이 발

생할 수 있다. 만약 해열제를 먹었다면, 최소 ‘

한 시간 이상’은 지켜보면서 미온수로 닦고

체온이 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열이 떨

어지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사실 열이 나는 아이 대부분 해열제를 먹고

수분 섭취 및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큰 문제는

없다. 애들은 절대적인 열의 수치보다 ‘정신

적-육체적 상태(performance)’가 더 중요하

다. 열이 나도 잘 먹고 잘 논다면 어느 정도 견

디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

48시간 동안 38도 이상의 열, 3개월 미만의 영아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1~3세 시기를 ‘유아기(toddler)’라 부른

다. 이 시기 아이들은 액체를 마실 수 있고, 약

간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다. 모든 새로운 것을

입으로 가지고 가는 특징이 있어 부모들의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모든 약물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

한 수납장’에 보관하고, 애들이 열 수 없는 약

병을 사용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세제, 락스 등)’을 음식 통이나 음

료수통에 보관하지 않는다. 맛이 좋지 않은 약

들은 잼, 시럽, 과일, 음료 등과 섞어서 복용시

킬 수 있다. ‘짧고 간결한 설명과 칭찬’ 등은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간혹, “애가 해열제 시럽 한 병을 다 마셨어

요”라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사실 시럽

제품은 약물 성분 함량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당장 위세척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병원

방문을 통해 약물 과량 복용에 의한 저체온, 간

손상 등이 생기는지 세밀히 지켜볼 필요는 있

다.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

크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박 억숭과장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열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의사가 설명하는 약물 이야기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납니다, 어떡하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
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납니다, 
어떡하죠?

[의사가 설명하는 약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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